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성지종합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 감전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08.09. 09:30 

□ 시공사  : 성지종합건설

□ 현장개요

   ◾현 장 명 : 경기 시흥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공사금액 : 90억

□ 재해내용

  ‘22.08.08(월) 12시 04분경 우천 노출된 1층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추정)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1명 사망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우천 전기 그라인더 사용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재해사례 전파 

 ▷ 우천시 야외에서 전기기계기구 사용 금지

 ▷ 장마철 우천시 야외 전기기계기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반영  



■ 언론 보도자료(한겨례 외)

이 빗속에, 야외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자르던 노동자 감전사

비가 오는 중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건설현장 노동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
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8일 낮 12시04분께 시흥시 신천동의 24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국 동포 ㄱ(53)씨가 감전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졌다.

경찰은 ㄱ씨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ㄱ씨의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노
동부 안산지청은 해당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건설
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날 오전 8시34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는 타워크
레인 상부로 이동하던 노동자 ㄴ(50)씨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ㄴ씨는 금호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금호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다


